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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요인이 대학생의 음주문제행동 및 문제성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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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lcohol-Related Factors on Drinking Behavio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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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Ran Tak1, Ji-Yeon An2

1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2Department of Nursing, Health 
College, Hanbuk University, Dongducheon, Korea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social stress, alcohol 
expectancy,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drinking behaviors with problematic sexual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college students (129 males, 67 females) with a mean age of 22.6 years old. Data 
analysis was done with SPSS 13.0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LISREL 8.53 program for path analysis. 
Results: The path model showed a good fit to the empirical data (χ2=10.14, P=0.71, GFI=0.98, AGFI=0.94, 
CFI=0.96, RMSEA=0.07). Our analysis showed that psychosocial stres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al-
cohol expectancy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drinking behaviors and that drinking behaviors had a sig-
nificant direct effect on problematic sexual behaviors.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lcohol prevention or education programs should emphasize stress 
management and refusal skills training to prevent college students from drinking behaviors and problematic 
sexual behaviors at the highest risk for various stressors and heavy drinking. 
Korean J Health Promot 2011;11(2):91-99

Keywords: Alcohols, Sexual behavior, Stress

￭ Received：November 9, 2010 ￭ Accepted：April 29, 2011
￭ Corresponding author：Ji-Yeon An, PhD
Department of Nursing, Health College, Hanbuk University, 233-1 
Sangpae-dong, Dongducheon 483-777, Korea
Tel: +82-31-860-1543, Fax: +82-860-1540
E-mail: jyan@hanbuk.ac.kr

서 론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 시점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다른 연령군보다 음주율, 폭음빈도(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 마시는 음주 빈도), 고도위험음주율(평소에 소주 5잔 

이상에 해당되는 양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시는 음주자의 

비율)이 높다.1) 특히 이십대 초반은 사회적으로 음주문화

가 허용되는 성인기로 이행되는 시기로서 습관적인 음주

행동으로 인해 급·만성적 건강 문제가 발생되기 쉬운 연령

이므로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보건정책 수립이 절

실히 요구되는 위험군이다. 한국형 알코올중독척도인 National 
Alcoholism Screening Scale (NAST)로 측정한 대학생의 알

코올 의존자 비율(12점 만점 3점 이상자 또는 금단증상을 

보이는 대상자의 비율)은 14-15%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

생의 음주행태가 위험수준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2,3) 대
학생의 잦은 음주행동은 알코올 의존 문제를 초래하게 되

어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전환되기 쉽다. 대학생의 음주 관

련 문제행동이란 학업문제, 가족 간 갈등, 사건 및 사고에

의 연루, 인간관계 부적응,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다양한 

문제성 성행동, 이를테면,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non-con-
sensual sex), 계획하지 않은 성관계(unplanned sex),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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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aggression), 성폭력(sexual assault), 원치 않은 임신

(unwanted pregnancy) 등을 말한다.4)

대학입학과 함께 음주행동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관대

해지는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에 있어서 음주 관련 문제행

동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대학생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음주행동이 허용되는 시점이다. 대학생은 법적 음

주연령(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과 무관하게 입학과 동시

에 폭음과 같은 위험한 음주행동이 증가하게 된다.5) 둘째, 
대학생은 30대 이상의 성인보다 음주기대 및 음주거절효

능감과 음주행동 간의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행동에 

있어서 음주기대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6,7) 예를 들어, Kuther와 Higgins-D'Alessandro8)

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음주는 긍정적인 음주결과기

대와 낮은 음주거절효능감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이 음

주행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대학생의 음주행동

을 예측하는 데 사회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설명변수가 된

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대학생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계획하지 않은 성관계 등과 같은 문제성 성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의도하

지 않은 임신 관련 국외 역학조사에 의하면, 전체 임신건

수 중 44%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공유산을 하였으

며, 전체 유산건수 중 26%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9) 
우리나라도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 전체 건수 

중 20.5%가 청소년 및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10)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실태를 조사

한 Sohn과 Chun11)의 연구에서도 전체 대학생 중 55.2%는 

첫 성관계 시 전혀 피임을 하지 않았고 이후 성관계에서도 

45.8%가 거의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 관련 건

강실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증진 측면에서 볼 때, 위험 수준의 음주 행동과 문

제성 성행동은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며 음주와 관련된 문

제성 성행동의 영향 요인에 대한 규명은 초기 성인기의 건

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전략으로서 필요한 보건과제이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입학과 동시에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

인기로 전환되었다는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음주문화에 관

대해지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무분별한 음주행동은 물

론 이와 관련된 문제성 성행동에 노출되기 쉽다. 오늘날 

대학생의 음주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중재로서 음주거절효

능감과 음주결과기대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음주거절효능감과 음주결과기대는 

음주행동은 물론 성행동에 대한 동기화(motivation) 요인

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음주거절효능감 및 음주결과기대, 
음주행동, 성행동 간의 관계를 각각 개별적 선형관계보다

는 세 요인 간의 구조적 모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12)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많은 연구들이 대

학생의 음주행동 및 문제성 성행동과 사회심리적 요인 간

에 이변량 분석에 그치거나, 음주행동 및 문제성 성행동에 

대한 사회심리적요인 관련 개념적 틀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음주관련 요인과 음주행동 및 

문제성 성행동 간의 전체 경로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따

른다. 음주행동 및 문제성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스트레스,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에 대한 이변량 분석을 통

한 부분 경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음주

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스트레스,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효능감이 확인되었으며, 음주행동은 문제성 성행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바 있다.13-15) 그러나 음주 관련 

사회심리적 요인이 음주행동과 문제성 성행동에 어떠한 

구조적 경로로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경로분석

(path analysis)은 음주 예방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활 적응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음주 관련 요인(스트레스,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
이 그들의 음주행동 및 문제성 성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

게 되는지 그 관련성을 조사하여 대학생의 음주행동 및 성

행동과 관련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건강 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활용하고자 시도되

었다. 

방 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 1개 교와 경기도 소재 1개 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에 의해 표집을 하

였으며 연구에 동의하고 참여한 대상자는 총 201명이었다. 
표본크기에 대한 기준으로는 구조방정식모델검증을 위한 

표본크기 기준을 제시한 Bentler와 Chou16)에 의해 추정될 

모수(predictor) 당 표본 비율, 모델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 

기준인 Jöreskog와 Sörbom17)의 공식에 근거하여 200명을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4일
까지 전체 교양과목 중 학년별, 전공별, 성별로 다양한 수

강생이 포함된 두 강좌의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담당교수

의 허락 및 협조하에 이루어졌다. 해당강좌 수강생들에게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자의 익명성 보장과 연구목적에만 연구 자료를 사용할 것

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201명
에게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

답을 거부하였거나 응답이 불완전한 5부의 설문지를 제외

한 총 196명의 설문자료(응답률 97.5%)가 분석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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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 측정도구

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란 우울, 불안, 인지장애 등 스트레

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Jang18)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

형(psychologic well-being index-short form)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은 Jang18)이 현재의 

진단가능한 정신적 장애를 찾아내기 위해 고안된 검사도구

인 일반건강측정표(general health questionnaires, GHQ-60)
를 기초로 하여 45문항으로 문항수를 줄여 개발한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psychologic well-being index, PWI)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18문항의 단축형 측정도구

이다. PWI는 4점 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값은 0.90이었다. 

2)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거절효능감은 술을 마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술을 

마시도록 권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을 때, 그리고 정서적 

해소를 찾고자 하는 개인적 동기가 있을 때 음주상황에 저

항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19) 본 

연구에서는 Oei 등19)이 성인의 음주거절효능감을 측정하

기 위해 19문항의 단축형으로 개발한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revised (DRSEQ-R) 도구를 Tak 
등20)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

화 검증을 시행한 한국어판 음주거절효능감 도구를 사용

하였다. 한국어판 음주거절효능감 도구는 원도구와 동일

하게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6점 척도로 하부영역으로는 사

회적 압력(social pressure) 5문항, 정서적 해소(emotional re-
lief) 7문항, 음주기회(opportunity) 7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1점에서 6점까지이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음

주거절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alpha값은 0.94였다. 

3) 음주결과기대

음주결과기대는 음주가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개인의 평가로써 Brown 등21)이 개발한 청년용 음주결과 기대 

측정도구(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AEQ-Adolescent 
for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EQ는 성인용과 청소년용

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두 유형 모두 같은 맥락의 하부 영

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문항 수가 성인용은 120문항, 청소

년용은 90문항으로 실제 연구에 사용하기에 문항수가 많

고 설문지 작성 시 소요 시간이 길어 정확한 자료를 얻기

가 어려운 것으로 고려되어져 왔다. 음주 문제 상담 시에 

사용하기에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만, 실제 연구에 사용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Jo22)가 AEQ-청소년용을 수정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특히 음주에 대한 부정적 기대정도

와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정도로 구분되는 하부 영역 중 

개인의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정도만을 추출하여 대학

생의 음주결과기대를 측정하였다.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

적 기대는 음주행동의 시작과 지속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반면에 부정적 기대는 음주 경험의 시작 이후 음주 행동을 

단절시키거나 혹은 조절하는 데 작용하는 영역으로 알려

져 있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음주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로 음주결과기대의 영역 중 긍정적인 음주

결과기대 관련 항목만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Jo22)의 도구

는 총 16문항의 이분형 척도(예/아니오)로 점수가 높을수

록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Jo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91이었고,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값은 0.85였다. 

4) 음주문제행동

음주문제행동은 Mayer와 Filstead24)가 개발하고 국내에

서 Yang25)이 번안한 음주행동 척도(adolescent alcohol in-
volve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음주 문제행동 척도는 총 

14문항의 이분형 척도(예/아니오)로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문항(8문항)과 증상적 음주에 관한 문항(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에는 음주 후 의사소통의 문

제, 가족과의 갈등, 폭음, 습관성 음주, 기억력 상실, 폭행 

연루, 학업수행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음주 

후에 나타나는 문제성 행동이다. 영문판 원도구는 총 1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음주로 인한 결과

와 음주 관련 증상 위주의 음주 문제 행동을 측정하고자 

역코딩 문항에 해당되는 첫 번째 문항인 ‘술을 마시는 것

으로 인하여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외하고 총 

13문항으로 음주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니오’를 0점, ‘예’를 1점을 부여하여 총 항목의 합산이 

높을수록 문제성 음주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

다. Yang2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0.92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0.71이었다. 

5) 문제성 성행동

문제성 성행동은 Kann 등26)이 청소년 위험행동을 살펴

보기 위해 고안한 척도를 Im27)이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성행동에 대한 대상을 이성친구와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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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n (%) Mean (SD)
Age 22.6 (2.85)
Sex
  Male 129 (65.8)
  Female  67 (34.2)
Club involvement
  Yes  96 (49.0)
  No  99 (50.5)
Religion
  Yes  72 (36.7)
  No 122 (62.2)
Residence type
  Home 104 (53.1)
  Self-boarding  50 (25.5)
  Boarding 13 (6.6)
  Dormitory  27 (13.8)
Drinking habit
  Yes 148 (75.5)
  No  46 (23.5)
Frequency of drinking
  Daily  3 (1.7)
  Three or more/week  21 (10.7)
  Once or twice/week  54 (27.6)
  Four or less/month  92 (47.4)
Age at initial drink
  Elementary school  3 (1.5)
  Middle school  21 (10.7)
  High school  69 (35.2)
  College  88 (44.9)
Amount of average alcohol intake
  So-ju, 1 or 2 glasses (1 bottle of beer)  42 (21.4)
    So-ju, half bottle (2 bottles of beer, 3 

glasses of whisky)  36 (18.4)

    So-ju, 1 bottle (4 bottles of beer, 6 
glasses of whisky)  56 (28.6)

    So-ju, 2 bottles (8 bottles of beer, 12 
glasses of whisky)  36 (18.4)

    So-ju, more than 3 bottles (more than 12 
bottles of beer, 18 glasses of whisky)  6 (3.1)

Frequency of heavy drinking
  Daily  15 (7.7)
  1-2 times/month  39 (19.9)
  1-2 times/3 months  45 (23.0)
  3 times or less/year  46 (23.5)
  None  32 (16.3)
Have been pregnant
  Yes  9 (4.6)
  No 185 (94.4)
Have had abortion(s)
  Yes 11 (5.6)
  No 183 (93.4)
Have had sexual transmitted disease(s)
  Yes  4 (2.0)
  No 190 (96.9)

정 대상으로 구분하여 ‘강제적 성관계’, ‘강제적 키스나 애

무’, ‘강제적 성기접촉’, ‘돈을 받고 성관계’ 등 성관계의 종

류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없다’가 1점, ‘1-2번’이 2점, ‘3-4번’이 3점, ‘5-6번’이 4점, 
‘많다’가 5점인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성 성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Im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71이었고,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값은 0.88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각 변수의 기술통계는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

성과 음주 및 성행동 관련 특성(음주량, 음주습관, 임신경

험, 유산경험, 성병경험)을 파악하고 음주 관련 요인(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 음주문

제행동, 문제성 성행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음주 관련 요인(사회심

리적 스트레스,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 음주문제

행동, 문제성 성행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대상자

의 음주 관련 요인, 음주문제행동, 문제성 성행동 간 경로

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 8.53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연구변수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6세로 나타났고, 전체 대상

자 중 남학생이 129명(65.8%), 여학생이 67명(34.2%)으로 

나타났다.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총 99명(50.5%)
이었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122명(62.2%), 집에서 통학하

는 경우가 104명(53.1%)로 절반 이상의 빈도를 보였다. 현
재 음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대상자 중 148명(75.5%)
로 나타났고, 술을 마시는 빈도는 한 달에 4회 미만이 92명
(47.4%)이 가장 많았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한 병이 

56명(28.8%)으로 가장 많았다. 원치 않은 임신경험(여학생

의 경우는 자신, 남학생의 경우는 여자친구의 임신경험)은 

9명(4.6%), 인공유산의 경험(여학생의 경우는 자신, 남학

생의 경우는 여자친구의 임신경험)은 11명(5.6%), 본인의 

성병 감염경험은 4명(2.0%)이었다. 원치 않은 임신경험과 

인공유산의 경험은 음주와 관련되어 남녀 모두에게 해당

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치 않은 임신경험과 인공

유산의 경험을 남녀 모두가 응답하도록 하여 이를 백분율

을 환산하였다. 성병 감염경험은 상대방의 성병 감염여부

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성병 감염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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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Variables Range Mean SD
Psychosocial stress 1-4 1.99 0.48
Drinking refusal efficacy 1-6 4.84 0.99
Alcohol expectancy 0-16 6.81 3.72
Drinking behaviors 0-13 1.79 2.01
Problematic sexual behaviors 0-6 0.61 1.40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Variables V1 V2 V3 V4 V5
v1 Psychosocial stress 1
v2 Drinking refusal efficacy -0.134a 1
v3 Alcohol expectancy -0.050 -0.492c 1
v4 Drinking behaviors  0.196b -0.455b 0.346c 1
v5 Problematic sexual behaviors 129 -0.198b 245b 335c 1
aP＜0.05. 
bP＜0.01. 
cP＜0.001.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Dependent variables (to) 
Independent varibles (from) SS T SS T SS T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0.24
  Alcohol expectancy -0.49b -7.79 -0.49b -7.79
Drinking behaviors 0.24
  Psychosocial stress 0.16a  2.54 0.16a  2.54
  Alcohol expectancy 0.19b  2.59  0.17b 4.06 0.35b  5.33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0.34b -4.75 -0.34b -4.75
Problematic sexual behaviors 0.10
  Psychosocial stress  0.05a 2.17 0.05a  2.17
    Alcohol expectancy  0.10b 3.30 0.10b  3.30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0.10b -3.15 -0.10b -3.15
    Drinking behaviors 0.29b  4.21  0.29b  4.21

Abbreviations: SS, standardized solution; SMC, square multiple correlation.
a│t│＞1.96 (P＜0.5).
b│t│＞2.56 (P＜0.1).

은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본인만의 경험을 의미한다. 

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분석결과를 보면(Table 2),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평균 1.99 (범위: 1-4), 음주거절효

능감은 평균 4.84 (범위: 1-6), 음주결과기대는 평균 6.81 
(범위: 0-16), 음주문제행동은 평균 1.79 (범위: 0-13), 문제

성 성행동은 평균 0.61 (범위: 0-6)로 나타났다. 각 연구변

수의 범위 수준으로 볼 때,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중간 

정도의 평균점수가 나타났고, 음주거절효능감은 중간 이

상의 평균점수가 나타났다. 음주결과기대는 낮은 기대 정

도를 보이고, 음주문제행동과 문제성 성행동은 평균적으

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났다. 

3.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음주거절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13, P
＜0.05), 음주결과기대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0.20, P＜0.01). 음주거절효능감은 음주결과기대(r=-0.49, 
P＜0.001), 음 문제행동(r=-0.46, P＜0.01), 문제성 성행동

(r=-0.2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음주거절효능감이 낮을수록 음주결과기대, 
음주문제행동, 문제성 성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음주결과기대는 음주문제행동(r=0.35, P＜0.001)
과 문제성 성행동(r=0.25, P＜0.01)과, 음주문제행동은 문

제성 성행동(r=0.34, P＜0.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문제행동이 많

을수록 문제성 성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변수의 경로도

연구대상자의 음주문제행동과 문제성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분석을 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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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10.14 (df=5), P=0.71, GFI=0.98, AGFI=0.94, RMSEA=0.07, CFI=0.96.
aP＜0.05. 
bP＜0.001.

Figure 1. Results of path analysis

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모형에서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

는 경로(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음주거절효능감,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와 음주결과기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문제성 성행동, 음주거절효능감과 문제성 성행동, 음주결

과기대와 문제성 성행동)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모형 

적합도에서 Chi-square=10.14 (df=5), P=0.71이었으며, GFI= 
0.98, AGFI=0.94, CFI=0.96, RMSEA=0.07로 나타났다. 모
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GFI가 0.95 이상, RMSEA가 

0.08 이하이면 적합정도가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

형이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서의 특징수(Beta, Gamma)의 추정치와 t값, 각 내

생변수의 다중상관계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및 모형에 대한 경로 도해(path diagram)는 다음과 같다 

(Table 4)(Figure 1). 음주결과기대가 음주거절효능감에 미

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γ=-0.49, t=-7.79), 
음주거절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음
주 문제행동에 대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γ=0.16, t=2.54), 
음주거절효능감(β=-0.34, t=-4.75) 그리고 음주결과기대(γ
=0.19, t=2.59)가 미치는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 이들 변수의 음주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24%
이었다. 문제성 성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γ=0.05, t=2.17), 음주결과기대(γ=0.10, t=3.30), 음주거절

효능감(β=-0.10, t=-3.15)이 음주문제행동을 매개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들 변수의 

문제성 성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0%이었다. 음주문제행

동이 문제성 성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β=0.29, t=4.21). 

고 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전환되는 대학생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

행동을 접하게 되고 성인으로서의 성적인 문제에도 직면

하게 된다.28) 초기 성인기에 습득하게 되는 건강에 관련된 

위험행동들은 이후 성인기 건강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으

므로 초기 성인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의 건강관련 위험행

동에 대한 관리는 중요한 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한 보건관

리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건강위험

행동 중 음주 문제행동과 성행동을 중심으로 관련 변수와

의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경

기도 소재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

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대상자의 음주 및 성행동 관

련 실태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

과기대, 음주문제행동과 문제성 성행동 간의 경로를 중심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음주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음주율은 

75.5%로 높게 나타났고, 28%가 소주 한 병 정도의 평균 

음주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01년도 국

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중 음주실태를 살펴보면, 20-29세 초

기 성인기의 현재 음주율은 86%이고 이 중 대학생의 현재 

음주율은 86.6%로 본 연구결과의 음주율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대학생의 소주 한 병 정도의 평균 음주량은 

24.9%로 나타나 소주 한 병 정도의 평균 음주량은 본 연구

결과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29)

본 연구의 문제성 성행동과 관련된 실태조사에서는 임

신경험, 인공유산경험, 성병경험에 대한 비율이 순차적으

로 4.6%, 5.6%, 2.0%로 나타났다. 본 연구보다 많은 표본

수(전국 대학생 중 2,385명)를 이용하여 표적 집단의 대표

성을 높인 Sohn과 Chun11)의 연구에는 임신경험비율이 

17.6%, 인공유산경험비율이 22.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 내 4년제 대학 2곳에 재학 중

인 학생으로 편의추출에 의한 대표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

에 Son과 Chun11) 연구와 비교할 때 성행동과 관련된 문항

의 비율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성행동과 관

련된 실태조사는 아무리 익명이라 할지라도 솔직하게 답

변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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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본 연

구대상자의 음주거절효능감 점수는 6점 만점에 4.84점으

로 꽤 높은 편인 반면에 음주문제행동과 문제성 성행동 점

수는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음주거절효능감과 음주 문제

행동 및 문제성 성행동 간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에서 성행동 관련 문항의 점수비율이 낮은 까닭은 연

구대상자의 높은 음주거절효능감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음주 관련 변수와 문제성 성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검증

을 통한 경로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를 외생변인으로 하고 내생변인으로 음주거절효능감, 음
주결과기대, 음주문제행동, 문제성 성행동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경로도 분석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음주문제행

동에 영향을 주고 음주문제행동은 문제성 성행동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성 성행동은 스트레스에 의

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음주문제행동을 매개로 

나타나는 결과변수라 할 수 있겠다. 대학생의 음주문제행

동은 원치 않은(unwanted), 계획하지 않은(unplanned), 위
험한(risky) 성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음주와 성

폭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구 자료에 포함된 성

폭행 사건의 대부분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또는 둘 중 

한 명이 음주상황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

나 음주와 성행동은 관련성이 높음을 보여준 바 있다.30) 성
폭행(sexual assault)과 같은 범죄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대

학 캠퍼스 내 대학생의 지나친 음주는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되고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성폭력(sexual violence)과 같은 위험한 성

행동으로 연결되기 쉽다.31)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

사에 반하는, 즉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대학생의 음주는 

상대가 원치 않거나, 서로가 계획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적

절한 성관계를 통해 성전염성질환(sexual transmitted dis-
eases)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성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

으므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DeJong과 Langford32)의 연구에서는 대

학생의 지나친 음주 예방을 위한 다층적 중재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캠퍼스 내 음주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음주단속

반(campus task force) 구성, 대학주변 음주 관련 상업적 장

소 규제, 관련 조례 및 법규 마련 등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경로에 의하면 문제성 성행동은 음주문

제행동으로부터 기인되지만 음주 문제행동은 음주거절효

능감을 매개로 음주결과기대에 의해서 기인되거나, 음주

거절효능감에 의해서 또는 스트레스로부터 직접적으로 유

발되므로 대학생의 문제성 성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음주거절효능감 및 음주결과기대에 

대한 관리를 통해 음주 문제행동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렇

듯 음주거절효능감과 음주결과기대는 음주 문제행동을 예

측할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33) 본 연

구에서도 음주 문제행동에 대해 음주거절효능감(34%)과 

음주결과기대(35%)가 미치는 총효과 크기는 비슷하게 나

타나 음주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두 변수의 영향

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주결과기대는 음

주문제행동에 대해 음주거절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영향도 미치므로 본 연구대상자의 음주문제행동을 중재하

는 데 있어서는 음주결과기대보다는 음주거절효능감의 역

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은 직접효과 비교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주거절효능감의 음주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음주결과기대에 의한 영향력보다 크게 나

타난 결과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Oei와 Jardim34)의 연

구에 의하면, 코카시안계 학생의 경우에는 음주거절효능

감, 음주결과기대 그리고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음주거절 

효능감×음주결과기대) 세 변수 모두가 음주문제행동을 예

측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반면, 아시아계 학생

의 경우에는 음주거절효능감만이 음주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Young 등13)은 음주거절

효능감의 음주 문제행동에 대한 음주결과기대의 설명변량

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매개변수라 하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인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세 변수, 즉 스트레스, 음주결과기대, 음주

거절효능감 중에서는 음주거절효능감의 역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문제

성 성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더

불어 음주거절효능감 증진과 같은 통합적인 중재프로그램

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서울 및 경기도소재 2개

의 4년제 대학에서 편의추출한 대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하

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따른다. 둘째, 음주 

또는 성 관련 문항이 민감한 개인적 정보여서 연구대상자

의 응답에 있어서 신뢰도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

다. 마지막으로 음주 문제행동 및 문제성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위주로 경로도를 분석하였으므로 다른 

공변량에 의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체 경로도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스

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의 음주문제행동과 문제성 

성행동 간의 관련성을 경로도에 의한 다변량적 해석을 제

시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

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문제성 성행동이 음주문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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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문제성 성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음주 예방 및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음주 예방을 위한 

중재변인으로서 스트레스 관리, 음주거절효능감 증진, 그
리고 음주결과기대 감소를 목표로 한 통합적 대상자 중심

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요 약

연구배경: 대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음주 및 성행동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음주 관

련 요인, 음주문제행동, 문제성 성행동의 관련성을 파악하

여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제 변수 간의 구조적 경로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교 2곳에서 196명의 남녀 

대학생을 편의추출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음주량 및 음

주습관, 임신경험, 유산경험, 성병경험,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 음주문제행동, 그리고 

문제성 성행동을 측정하였다. 자료는 SPSS 13.0과 LISREL 
8.5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스트레스, 음주결과기대, 음주거절효능감, 음주문

제행동, 문제성 성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총 5개의 경로를 

통해 구조적으로 설명되었다(chi-sqaure=10.14, GFI=0.98, 
AGFI=0.94, CFI=0.96, RMSEA=0.07). 문제성 성행동에 대

해 스트레스(γ=0.05, t=2.17), 음주결과기대(γ=0.10, t=3.30), 
음주거절효능감(β=-0.10, t=-3.15)이 음주문제행동을 매개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고. 문제성 성행

동에 대한 설명력은 10%이었다. 음주문제행동이 문제성 

성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0.29, 
t=4.21). 
결론: 음주문제행동과 문제성 성행동에 대한 중재를 위

해서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고 근거에 기반을 둔 통합적

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써 스트레스 관리, 음주거절효

능감 증진, 음주결과기대 감소. 음주행동 조절 등을 포괄하

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단어: 음주행동, 성행동,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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